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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 2024. 6. 7. (금) 담당자 백원근 대표 (010-8786-2726)

책과사회연구소,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조사 보고서 발표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어떻게 만들까?> 주제로 6월 12일 토론회 개최

“공공도서관, 청소년 이용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전국 청소년 2,000명 온라인 조사(2024년 1~2월 조사) 
   -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76.0%, 청소년 3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이용      
   - 공부‧숙제 목적 이용 이외에 휴식‧모임, 콘텐츠 이용, 취미‧창작 이용 의향도 높아  
   -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에게 ‘제3의 공간’이 되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실이 ‘당연히’ 있지만 청소년실이 있는 곳

은 찾기 어렵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자별 기준이 제시된 ‘한국도서관기

준’을 보아도 청소년 서비스 기준은 어린이와 성인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국

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도 청소년 관련 통계가 거의 없다. 한 마디로 공공도서

관 영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권 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76.0%(홈페이지 이용 

포함)로 청소년 3명 중 2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높고, 청소년의 책 읽기와 관

련하여 공공도서관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항목별 필요성, 복수응답) ‘카

페 같은 분위기 조성’(58.6%),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새 책 보유’(42.1%),

‘꿈․진로 관련 독서 안내와 상담’(39.1%), ‘청소년실 운영’(35.2%) 등이 필요

하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책과사회연구소(대표 백원근)가 (재)도서문화재단씨앗(이사장 최휘영)의 지원으로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국의 만 

13~18세 청소년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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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무엇을 바라는지 확인했다. 조사 항목에는 청소년의 여가 생활과 독서 

생활 관련 문항도 포함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이용 수요와 관련된 전국 단위

의 대규모 청소년 의견 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청소년의 76.0%(방문 이용률은 64.1%)가 공공도

서관을 이용했고, 3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을 이용자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

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독서․대출(61.0%), 공부(47.8%), 숙

제(26.7%), 공간 이용(22.3%) 순이었다. 

  보고서는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에게 ‘제3의 공간’, 즉 집과 학교 이외의 곳

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공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

다고 밝혔다. 즉 공공도서관 이용 청소년들의 청소년 공간 이용 의향(5점 만

점 기준)은 학습(4.13점)뿐만 아니라 휴식‧모임(3.77점), 콘텐츠 이용(3.70점), 

취미‧창작(3.5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습 이외 목적의 이용 가능성이 상당

히 높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 역시 공공도서관이 

학습 공간(3.72점), 콘텐츠 이용 공간(3.39점), 휴식‧모임 공간(3.37점), 취미‧창
작 공간(3.27점)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휴식‧모임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은 공공도서관 이

용자의 62.2%, 비이용자의 49.2%로 높고,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친구끼리 함께 이용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편안한 분

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공간, 자료, 활동, 프로그램)가 강화되

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역동적 성장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공공도서

관이 공부나 학습 이외에 삶의 질, 경험의 다양성 관점에서 유익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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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적합한 공공기

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공간‧콘텐츠‧프로그

램 혁신,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서비스 전문인력

인 청소년 담당 전문사서 양성,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기준 마련 및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사 보고서는 도서문화재단씨앗 웹사이트(http://see-art.org/)‘연구’페이

지에서 내려받아 읽을 수 있다.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공개 토론회가 6월 12일 오후 2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 강당에

서 열린다.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어떻께 만들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윤희윤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가 발표한다.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관 류은영 과장, 한국도서관협회 이정수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문헌정

보학과 이지연 교수, 구산동도서관마을 고정원 사서, 라이브러리 티티섬 조은

정 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친다. 청소년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붙임 1 :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붙임 2 : 6월 12일 토론회 행사 포스터

붙임 3 :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보고서 전문 (파일 별첨)

http://see-a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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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ㅇ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 이용률 84.5%, 학기 중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자 28.7%

- 공공도서관 이용률 : 홈페이지 이용 포함 전체 이용률 76.0%, 방문 이용률 64.1%

-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이용자 기준) : 홈페이지 이용 포함 월 1회 이상 방문 44.9%

- 이용 목적(복수 응답) : 독서/대출(61.0%), 공부(47.8%), 숙제(26.7%), 공간 이용(22.3%) 순

ㅇ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 이용자는 긍정적 이미지, 비이용자는 부정적 이미지 가져

ㅇ 공공도서관 이용 청소년의 공간 이용 의향 : 학습, 휴식/모임, 콘텐츠 이용, 취미/창작 활동 순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많음

5점 
평균

공부나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 3.5% 4.1% 16.4% 27.6% 48.4% 4.13점

쉬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4.2% 9.8% 23.8% 29.4% 32.8% 3.77점

편하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공간 4.7% 8.2% 24.2% 38.0% 24.9% 3.70점

취미/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6.0% 13.6% 27.2% 26.9% 26.4% 3.54점

ㅇ 청소년의 책 읽기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항목별 필요성) : ‘카페 같은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맞춤

형 공간/자료/활동/프로그램 지원, 책 읽기 어려움 해소와 흥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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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6월 12일 토론회 행사 포스터


